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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외국약품 판매제휴 “위험”
종근당․대웅제약 등 잇따라 독점판매 체결 … 계약중단 때 직접타격

국내 제약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잇따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이 해외의 유명 다국적 기업과 공동마케팅, 또는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해 외국에서 생산된 약품을 내수시장에 내놓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종근당은 10월20일 미국의 소화기계 전문 제약기업 살릭스 파머슈티컬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제휴에 따라 종근당은 살릭스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신약인 <콜라잘>을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게 됐고, 

살릭스는 앞으로 종근당이 생산하는 소화기계 의약품이 북미시장에 진출할 때 자체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판매에 협력키로 했다.

또 대웅제약은 2003년 9월 미국 Eli Lilly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했고, 앞

서 Merck와는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유한양행, CJ, 중외제약, 유유, 동신제약 등도 2003년 들어 잇따라 외국기업들이 개발․생산한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자본에서 외국기업들에 크게 뒤처진 국내기업들에게는 수익을 올리는 손쉬운 방편이고, 

외국기업들로서는 부실한 국내 영업망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자하기보다 단기 매출효과를 노려 외국의 인기 의약품을 판

매 대행하는 것은 스스로 기술격차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내 신약개발 활동이 부진하고 군소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의약품에 과잉 의존하

는 것은 타이완이나 타이 등과 같이 자국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기업 관계자들은 외국기업과의 판매계약은 실제로 매출에 큰 도움이 되나 반대로 외국기업들이 국내시

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확보돼 계약을 중단할 때 해당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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